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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우조선 입찰자격 상실
산업은행, 입찰절차 공정성 침해 가능성 판단 … 한화․현대 2파전

GS와의 컨소시엄이 결렬된 포스코가 대우조선 입찰 자격을 상실해 인수전에서 중도 탈락했다.

대우조선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포스코-GS 컨소시

엄의 입찰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고 10월16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매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매각주간사가 포스코 단독 입찰을 허용하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S의 탈퇴는 입찰제안서 기재 내용에 관한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돼 컨소시엄 구성이 바뀌면 제안서 내

용도 본질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주관사가 동의해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10월13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포스코-GS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GS가 불참을 통보함에 따

라 포스코-GS컨소시엄의 입찰절차 위반 여부, 포스코 컨소시엄 구성 변경에 대한 주간사의 동의 가능 여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찰 안내서와 포스코-GS컨소시엄의 입찰제안서, GS홀딩스의 입찰 불참과 관련해 양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 판례 등을 분석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한화컨소시엄과 현대중공업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작업을 진행해 10월24일경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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